
임플란트 보철 후 생기는 온갖 문제, 대비책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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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철 합병증은 임플란트가 자연치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자연치와의 차이를 
비교하며 자연치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첫번째로 임풀란트는 자연치가 일생을 통해 치열과 교합이 변하고 있는 동적인 환경에 끼어들어가는 것이
란 것을 알아야 한다. 자연치가 변하고 있을 때 임플란트가 인접 자연치와 주고받을 영향을 생각하고 악순
환이 벌어질 고리는 끊어줘야 한다. 둘째,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환경은 원래 자연치의 환경과 비교하면 아
주 불리하며 임플란트 자체도 자연치과 비교하면 불리한 조건을 가진 상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자연치에 비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교합은 임플란트의 기계적인 성질로 분산해야 하며 이것은 임플란트 
수복물의 재료적 한계에 영향받음을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임플란트의 상식으로 알려진 일부 개
념들이 사실은 오해였음을 인식하고 정리해야 한다.
부족한 치과의사의 인식은 진료 중 판단오류를 유발할 수 있고 환자의 유형파악, 교합양식 설정, 지대주 
선택, 수복 방식, 수복 재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기공사의 기공오류가 더해져 갖은 합병증
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합병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차이 파악과 인식인 것
이다.
본 강연에서는 합병증을 나열하거나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데 중점을 두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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